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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개국 40개소에 조성된 한국정원중 16개소(40%)가 훼손ㆍ방치되고 있어 

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음.

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(농해수위, 경남 진해)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

료에 따르면, 해외 한국정원은 다양한 주체가(정부, 지자체, 민간 등) 문화교류, 

자매결연, 사회공헌, 교민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후 관리협약을 통해 해당 

도시에 기부되고 있음. 그러나 관리협약 자체가 단순 유지관리(주기적 청소 및 

훼손방지시설 설치 등) 수준에 불과하여 정원 노후 및 훼손시 별다른 대책과 

예산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.

산림청은 2015년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해

외 한국정원 업무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, 관련 예산도 없고 인력도 

2명에 불과하여 아직 사우디에 조성된 정원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

며 올해 5월 프랑크프루트 한국의 정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

2018년도 예산 2억원의 반영하였음. 화재가나 전소된 채로 1년 간 방치된 것임  

김성찬 의원은“한국정원은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첨병으로서 서울

에 위치한 목동 파리공원(프랑스), 여의도 앙카라 공원(터키)처럼 한국의 문화

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활용도 높은 자산”이라 말하고,“해외 한국정원이 

훼손된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”며

“조성과정은 물론 위치 선정시 외교적으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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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조성된 한국정원 40% 훼손 방치   

-사후관리 지침 마련 및 철저한 사업추진필요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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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김 의원은“한국정원 조성시 현지의 유지관리 주체와 전문시공업체가 공

사에 함께 참여하여 기본적인 전문 기술을 전수받고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

도록 유도하는 해야한다”말하며 “예산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조성에서부터 사

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” 강조하며 산림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음.

첨부 : 프랑크프루트 한국의 정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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